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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특허심사기회국

정보기술융합과

과 장 김춘석 042-481-5779

사무관 이충근 042-481-5667

2015년 11월 9일(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1월 8일(일)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마음을 쏙쏙 알아주는 광고가 주목받는다.

- 사용자 맞춤 광고 특허 동향 -

인터넷, 스마트 기기 보급 확산 등과 같은 IT(Information Technology) 
환경 대중화에 따라 광고의 패러다임(paradigm)이 변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광고 시장은 4800억 달러(약 556조원) 규모였으며, 
이 중 전통매체 광고* 시장은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으나 온라인

광고는 13.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1)
* 전통매체 광고 :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더욱이 최근에는 마구잡이로 팝업(Pop-up)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감을 해소하고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용자 맞춤형 광고가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facebook)은 2012년부터 ‘사용자 맞춤

서비스(Custom Audiences)2)’를 통해 맞춤 광고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글(Google)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사용자 맞춤 광고 서비스’
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은 특허출원에도 반영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시장조사업체 PWC 조사 자료

2) 이름,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뉴스 피드에 사용자의 기호에 맞는 광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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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2012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온라인
광고 방식에 관한 특허출원은 최근 3년간 지속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15년은 상반기까지 682건이 출원되어 연말에는 약1350건
이상 출원될 것으로 예측된다. [붙임 1]
또한, 온라인 광고 특허 중 사용자 맞춤 광고는 소비자 참여와 체험

중심 마케팅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2006년을 기점으로 전년(2005년)에
대비해 특허출원 건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2015년 경우
상반기까지 74건이 출원되었고 연말까지 약150건이 출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2 참조]
이런 맞춤 광고는 과거에는 성별, 나이, 취미 등과 같이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휴대폰으로부터 수신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활용하는 방법과 같이 단순 데이터 활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로부터 적합한 광고를

추출하거나 사용자의 상품구입 이력으로부터 구매성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광고와 같이 보다 더 정밀하게 사용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광고가 단순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감성 인식3), 체험 가상공간 구현4) 등과 같은 최첨단 기술과 접목되어
다양한 정보가 제시될 수 있도록 광고기법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넘쳐나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사용자의
관심을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자 맞춤 광고는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며 이에 따른 특허출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3) 사용자의 움직임, 표정, 맥박 등을 통해 사용자의 운동량 및 흥분, 우울과 같은 감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기술

4)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입어보고 착용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제공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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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온라인 광고 출원동향

그림 1. 연도별 온라인 광고 출원동향

붙임2  사용자 맞춤 광고 출원동향

그림 2. 연도별 맞춤 광고 출원동향


